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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 현황 및 제언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to Music Composition

이성훈*

Sunghoon Lee*

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실정을 고려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 방식의 알고리즘을 벗어나 심층신경망 이론의 발전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 향상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클래식 음악과, 팝음악을 작곡하는데 있어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대중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여전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바, 대중의 인식 문제,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가

치 있는 사료들의 누락, 관련 법규의 미비,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해당 산업이 주도되는 점 등을 개

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 같은 점이 보완된다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인공지능, 작곡, 인공지능 작곡, 머신러닝, 딥러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over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music composition programs. 
Th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mposition program has shown remarkable growth as the development of deep 
neural network theory and the improvement of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Accordingly,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composition programs for composing classical music and pop music have been proposed variously in 
academia and industry.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devaluation in general populations, missing valuable 
materials, lack of relevant laws, technology-led industries exclusive to the arts, and so on. When effective 
measures are taken against these limita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technology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foste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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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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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은 창의적인가? 이 질문은 철학의 주제일지

몰라도 인공지능산업에 있어서는 고루한 질문이 되었

다.[1]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 주제는 더욱 그 힘을

잃는다. 인공지능이 창의적인지 여부를 떠나, 모든 작곡

자는 창의적인가? 실제로 인간의 창의성의 정도는 스펙

트럼을 가지고 변동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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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창의적 사고의 산출이 다소 빈

약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창의성을 드러내어 문화

산업계 전반에서 저명한 인사가 된다. [2, 3] 이런 관점

에서 현재의 인공지능 작곡프로그램은 어쩌면 참조가

되는 기존의 음악에 대한 모방에 기반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창의성을 보이는 인간 작곡가 정도의 창의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작곡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추후 기술할 최근의 눈부신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기술 개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작곡가 Emily Howell

(http://artsites.ucsc.edu/faculty/cope/Emily-howell.htm)

이 작곡한 ‘모차르트 풍의 교향곡’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

트라의 연주로 공연된 바 있다.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의 David Cope 교수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기반 작곡 소프트웨어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를 바탕으로 작곡의 초안을 완성하며 이후 청자의 피드

백에 따라 곡을 완성해나가는 인터액티브 인터페이스 방

식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2009년 <From Darkness>,

2012년 <Breathless>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이 차례로 발

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작곡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기에, 영국의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회사인 쥬크덱 (https://www.jukedeck.com) 이 개발한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 ‘A.I.M’이 2014년에 전자음악을 작

곡해 발표했을 당시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러나 알파고 (AlphaGo) 프로그램과 같이, 그간 누적

되어 온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에게 무작위 학

습을 시키는 딥러닝 (Deep Learning, Deep structured

learning, Hierarchical learning) 방식이 차용되면서, 지금

까지의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은 그 성격과 결과물을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경우 통신 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및

IT 융합 산업에 있어 세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기에, 해당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

로그램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피고 관련 산업을 개인

및 산업체가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언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각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온 맥락과 개발 목

표, 사용되는 장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추후 기술개발

이 되어야 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의

최신 경향

1.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향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We know more than we can tell).”로 대표되는 폴라

니의 역설은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큰 장

벽과 같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정형화된 기술들은,

명시적이며 기술되는 규칙들이 부재하여 컴퓨터를 학

습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 타기, 수영하

기와 같은 비선언적, 비명시적 정보들은 보통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고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 사용되었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명시적인 기술을 일일이 알려주어

정확한 결과치를 산출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검토 및 학습하고 알고리즘

을 자가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고차적 수준의 기능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머신러닝은 딥러닝의 재등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

의 추진력을 갖게 되었는데, 1980년대에 잠시 등장했던

심층 신경망 이론 (Deep Neural Networks) 이 빅데이터

처리기술과 컴퓨터의 하드웨어 향상을 바탕으로 기술 구

현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에 더욱 가까

운 학습모델을 만들어낸다.[4] 이때 양질의 결과물 산출

에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이다. 특히

고도로 산업화된 분야일수록 관련된 데이터가 방대한 수

준으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기에,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더욱 용이해진다. 실제로 패턴인

식과 자연어처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기술수준으로

구현되어 인간에 준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5]

패턴인식과 자연어처리가 모두 활용되는 분야 중 대

표적인 영역은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일 것이나, 음악

역시 패턴과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큰 수혜

를 받고 있다. 복잡 다양한 자극의 세부적 특징을 추출

해가는 과정에서 자극의 강약과 같은 특성을 다양한 방

식으로 분석하며,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의

속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클래식음악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팝음악 작사 및 작곡의 발전을 가

져오고 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4, pp.261-266, November 30,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63 -

2. 인공지능 기반 클래식 음악 작곡

미국 예일대의 컴퓨터과학과 Donya Quick 교수는

2015년, 쿨리타 (Kulitta) 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반 작

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큰 주목

을 받았던 것은 바흐의 곡을 분석해 작곡한 쿨리타의

작품을, 음악적 소양이 있는 100인에게 들려준 후 사람

의 작품인지 여부를 묻게 한 결과 그 구분이 어려웠다

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 였다.[6] 축적된 악보

정보를 이용해 기본 음계의 조합을 분석하여 새로운 작

품을 만들어내는 쿨리타의 기능 수준에 대한 증거가 확

보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클래식 음악 작곡 프로그램

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2016년, 아이바 테크놀로지 (AIVA Technologies) 는

아이바 (Aiva,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Artists) 라

는 이름의 인공지능 작곡가를 개발하였으며, 바흐, 베토

벤, 모차르트 등의 교향곡 6만여 곡을 학습하여, 몇 시

간 안에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패턴인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

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차적 수준의 추

상성을 고려하여 독창성이 있는 차별적인 인공지능 시

스템을 구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프랑스

의 음악저작권협회(SACEM)가 인정한 최초의 가상 아

티스트로 등록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아이바가 작곡

한 음악들은 게임 및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그 상품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17년,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머신러닝 즉,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듀엣 (AI Duet) 을 구글에서 발표하면

서,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봇 (piano bot) 과 같은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의 상품들도 세련

된 수준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공지능 듀엣

의 경우, 머신러닝 및 크라우드 소싱 기반 ‘마젠타

(Magent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자

들과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형태로 인공지

능 기반 예술활동 인터페이스 및 가상 플랫폼을 구체화

시켜가고 있다. 같은 해, 일본의 야마하 역시 유명 무용

수인 카이지 모리야마 (Kaiji Moriyama)의 신체에 센서

들을 부착해, 모리야마의 무용 동작에 따라 피아노 곡

을 즉흥적으로 작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연한

바 있다.

3. 인공지능 기반 팝 (대중) 음악 작곡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컴퓨터 기반 팝음악 작곡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가능했으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은 역시 애플의 ‘개러지밴드 (garageband)’일

것이다. 국내의 ‘사운드캠프’, ‘스마트풍류방’ 등 역시 어

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작곡 소프트웨어

였다. 그러나 상기 프로그램은 작곡자의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 수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에, 일반 대

중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2014 년에 설립 된 New Yawwk Startup Amper

Music은 인공지능 기반 작곡 및 연주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을 위해 900 만 불을 모금하였고 최근

사업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타린 서던(Taryn Southern)과 함께 작업한 곡을 2018

년 출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서던은, 뮤지션들이 자신

의 시간을 창조적인 일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을 들어, 인공지능과의 협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2017년 발표되어 수십 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한 ‘험온 (Hum on)’ 프로그램은 개인이 간단히 콧

노래를 부르면 그에 화성학적으로 적합한 반주를 비롯

해 전체 작품을 완성도있게 제안하며 악보를 생성한다.

2016년, 소니 컴퓨터 과학 연구소 (Sony Computer

Science Laboratory) 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계 최초

로 공개한 두 개의 팝송은 소니의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인 ‘FlowMachines’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만삼천여개의 노래를 토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비

틀즈 스타일의 “Daddy’s Car”와 듀크 엘링턴 스타일의

“Mr. Shadow”를 작곡했다. 다만, 모든 작곡 과정 전반

을 인공지능만으로 구현한 것은 아니었고, 멜로디 등

기초적인 작곡을 제외한 편곡 등 후반 작업에서는 뮤지

션들이 협업하여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식이었다.

같은 해,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안창욱 교수

연구팀은 진화연산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여러 차례

의 작곡을 반복하면, 해당 곡이 그간 기계 자신이 학습

한 곡이나 작곡의 이론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혹은 차별

적인지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기계 자체가 진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인공지

능 작곡가였으며 보이드 (Boid) 로 명명되었고 이후 이

봄 (EvoM) 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생성하고 있다.

독일의 스타트업 회사인 멜로드라이브 (Melo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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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6 년에 설립되어 사용자의 음악적 지식과 관계

없이 몰입감있는 음악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공

기능 기반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스타트업 회사인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2018년 ‘뮤

지아 (Musia)’라는 독특한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

램을 출시하였다. 이는 얼굴 표정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에 해당하는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와 일치하는 느낌

의 음악을 작곡하여 제시한다. 이에 앞서 2017년, 코클리

어닷 AI는 ‘애트모(Atmo, Generative Music for Spatial

Atmosphere)’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변 소

리를 인식하여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작곡하는

공간 맞춤형 작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수천 여 곡을 학습하여 멜로디 샘플을 생

성해 냄과 동시에 영어 가사를 작사하도록 구성된 뮤지

쿠스가 스타트업 회사인 포자랩스에 의해 개발되어 발

표되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수준의 작곡 기법을 따른

작품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기계 학습된 내용을 바탕

으로, 다른 코드로 전개될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조절을 하도록 구성하여,

친밀하거나 낯선 정도를 조절하여 작곡이 가능케 했다

는 특징을 가진다.

KAIST의 AI개발팀은 빅데이터를 적극활용하여 기

술을 개발하였으며, ‘휴멜로 (Humelo)’라는 이름의 해당

인공지능 기반 작편곡 프로그램은 소리의 파형, 진동수,

진폭과 같은 물리적 정보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이를 작곡에 활용한다.

전술한 쥬크덱의 경우, 현재까지 1000만곡 이상을 작

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회사와 협업하여 음

원을 공개하고 있고 코카콜라 및 구글 등 대기업과 작

업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작곡 엔진과, 악기, 다이내믹, 컴프레서, 이

퀄라이저, 리버브 등을 선택하는 프로덕션 엔진 각각에

2초와 38초가 소요되는 정도로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다소 구체적인 목표로 제작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

램으로 ‘브레인에프엠(Brain.fm)’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완, 집중, 수면과 같은 특정한 뇌기능 상태로 진입하

기 위해 특정 뇌파 리듬을 제공하는 새로운 곡을 작곡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레슬링 대표팀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8] 이에

앞서 2012 년 설립 된 미국의 스타트업회사인 멜로믹스

미디어 (Melomics Media)는 인간의 작곡 활동을 필요

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 컴퓨터 자체가 작곡을 하

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편안함을 주는 음악을 생성

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실제 스트레스 완

화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9, 10]

4. 인공지능 기반 작곡 및 연주 로봇 개발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는 인

공지능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 펀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젝트는 단연

2015년에 시작된 K. Thomas의 즉흥 잼 (Jam) 연주가

가능한 재즈 로봇 개발 계획이다.[11] 방위고등연구계획

국의 이러한 행보는 재즈를 일종의 창조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대화로 보고 이러한 연구를 ‘Communicating

with Computers project’ 의 과제로 포함시키는 결단력

덕분이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루이 암스트롱, 마일즈

데이비스, 찰리 파커 등 역사적인 재즈 연주자들의 악

보와 연주 실황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조직화하여 이를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미국 조지아 공대 (Georgia Tech) 의 음악기술센터

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 연주 로봇인 사이먼

(Simon) 역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기계학습하여 즉

흥적인 재즈 연주가 가능하며 이미 2016년 음악, 예술,

및 기술 페스티발인 Moogfest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

을 선보인 바 있다. 실제로 연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졌

지만 이런 즉흥연주는 작곡에 준하는 기능이라 할 것이

다. 전기, 전자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해당 학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혹은 하드웨어의 개

발을 차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중요 기술로 보고

있다.

Ⅲ. 현재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의 한계

현재 인공지능 기반 작곡 프로그램에 몇가지 한계점

이 존재한다. 첫째, 대중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선

결과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작업을 최소화한 인

공지능기반 작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많은 기술개

발자들의 목표일 것이다.[12] 그러나 전자음악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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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이 처음 음악 시

장에 등장하였을 1980년대에, 많은 뮤지션들과 평론가

들의 혹평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비판에 처해

있어 그 발전은 다소 더딘 편이며, 특히 인간 창작자의

작업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대

중들의 거부도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 화가

가 그린 초상화가 5억 원에 낙찰된 사건은 인공지능 저

작물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다소 달라지고 있는 변곡점

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인공지능 기반 창작집단인 obivious (오비

어스) 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관여를 최소화 하려 노력했다”

면서 창조성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세계최초로 그림 해당 그림은 예상

가의 40배에 달하는 액수를 기록하며 뉴욕 크리스티 경

매에서 낙찰이 되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품에 대

한 평가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에까지 이어질 가능

성도 있겠으나, 미술에 비해 대중이 쉽게 접촉하는 음

악의 경우, 개인의 태도가 형성되는 데 그만큼 많은

변수가 있어 쉽게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음악의 경우, 그 음악을 생성하는 뮤지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작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작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앞서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폴라니의 역설은 딥러닝 기반의 기술개발

이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

다. 즉, 딥러닝 기반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글로벌대기업IBM이 개발한 의료인

공지능시스템 ‘왓슨’의 부진과 관련이 있다. 암 진단 등

의료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한 판단을 제공할 것으

로 여겨졌던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본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설이 있을 정도로 왓슨의 위상이 크게 떨어져있다. 이

는, 폴라니의 역설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및 유럽 지역의 환자 데이터와 논문을 주로

기계 학습해 온 왓슨의 경우 비-서양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기에, 1인의 의사 개인이 수십 년을 두고 축적해

온 데이터의 양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디지

털 음원화되지 않거나 인공지능 기술개발 회사의 데이

터베이스에 축적되지 않은 매니악한 장르의 음악이나

혹은 민속적 색채가 강한 토속 음악의 경우, 여러 뮤지

션들의 작곡에 영감을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을 텐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조 음악의 제한으로

인해 창조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셋째,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의 보호 및 이전,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

한 법규가 재정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

능은 완성된 그 자체에서 머무르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성격을 띠기에, 진화하는 기술

적 속성과 컨텐츠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술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공학계열의 연구자 및 기술자가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 창출하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다 더 높이기 위

해서는 예술계의 연구자 혹은 작곡자들이 보다 핵심적

인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Ⅳ. 결론

인공지능은 창의적인가? 앞서의 질문과는 다소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다시 같은 답을 할 수도 있

겠으나, 분명한 점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창의적이지 않은 음

악조차, 인간의 감정과 공명하고 치유한다는 점에서, 창

의성 자체만을 잣대로 삼아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저작

물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생각일 수 있다.

기존의 컴퓨터 기반 작곡 프로그램은 정해진 알고리

즘에 따라서 정해진 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

어왔으나, 최근 10년 사이의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알

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작곡 사업을 새로

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작곡을 해

내는 것과 더불어, 어울리는 콘텐츠를 가진 작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상태에 부합하는 음악을 생성할 수도 있고, 또한 주변

의 환경을 반영한 음악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심지어 이들 음악 중에서 개인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두뇌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증된 음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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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작곡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2차적인 산업도 지속될 가

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국가 및

기업의 지원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거나 고도로 발전된

다양한 기술들, 이를테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혹은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함께 상승작용을 할 여

지가 충분하다.[13]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 산업의 활성

화와 더불어 이러한 창작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

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흔히 비유되는 것이,

사진술과 회화의 관계이다. 사진기가 등장했을 당시, 회

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한 대중의 예

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사진은 회화는 또 다른 예술

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사진술의 등장을 통해 현재

미술은 더 다양한 화풍과 기법들을 창출해 나갔다. 더욱

이, 현재의 머신러닝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창의성에 단단

히 기반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이 출현할 음악 장르 혹

은 가상 악기 등으로 뮤지션들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예

술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

램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인공

지능 창작물은 인간에게 또 다른 의미의 영감을 부여할

것이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힘든 속성을 가지

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운 문화를 창출하고 고부

가가치 산업을 이끌어 갈 때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취

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할 수 있겠

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예술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역시 지

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의 융합과 서비스 산업은 이

제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더 풍

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기술

과 그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상

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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